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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청소년 통계는 여성가족부에서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주요 통계 일부를 살펴본다. 
• 청소년 인구(9~24세)는 2025년 기준 763만 6천 명으로, 우리나라 총인구의 15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과거 1980년 1,400만 명에 달했던 청소년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(863만 8천 명)에는 1,000만 명 
아래로 떨어졌고, 향후 50년 뒤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9% 수준인 325만 7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

[2025 청소년 통계(인구 추이, 다문화 학생 추이, 흡연·음주율 등)] 
전체 인구 중 우리나라 청소년 비중 15%로 지속적 감소세!

[그림] 청소년(9~24세) 인구 추이

※출처 : 여성가족부, 2025 청소년 통계, 2025.05.27.

[그림] 다문화 학생 수 추이 (초∙중∙고등학생)

• 한국의 다문화 학생은 2024년 기준 19만 4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4% 수준이다. 
• 앞서 청소년 인구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6만 8천 
명에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.

10년 전보다 다문화 학생 수, 3배 가까이 증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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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출처 : 여성가족부, 2025 청소년 통계, 2025.05.27.

2014 2016 2018 2020 2022 2024

194
169

147
122

99
686만 8천 명

9만 9천 명
12만 2천 명

14만 7천 명
16만 9천 명

19만 4천 명

총 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중청소년 인구

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중 
4%2.8배 증가



13

• 학교생활 만족도 질문으로 ‘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’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, 2024년 기준 초(4~6학
년)∙중∙고등학생의 72%가 ‘그렇다’고 응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만족도(즐거움)를 느끼고 있었다. 

• 다만 ‘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’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76%에서 2024년 72%로 소폭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, 
학교급별로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(초등학생 79%→ 중학생 
71%→ 고등학생 66%) 

※출처 : 여성가족부, 2025 청소년 통계, 2025.05.27. 
*4점 척도

• 중∙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30일 이내 담배, 술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, 2024년 기준 흡연율 3.6%, 음주율
은 9.7%로 나타났으며,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[그림] 흡연 및 음주 경험률 (중∙고등학생,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기준, %)

중·고생의 흡연·음주율, 3년 연속 감소세!

[그림] 학교생활 만족도 (초(4~6학년) 중 고등학생, ‘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’ 비율*, %)

※출처 : 여성가족부, 2025 청소년 통계, 2025.05.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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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→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학교생활 즐거움은 감소!

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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